
선종본산 해운정사 제5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와 함께하는

2박 3일 주야용맹정진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에, 

부산 해운정사에서는 제5회 불조심인전등 다례대재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20일부터 2박 3일간‘사부대중 주야용맹정진법회’를 개최합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은혜를 기리며 참나를 찾는 참선 용맹정진과 
 

함께 정성어린 공양을 올리는 뜻깊은 행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로 40-6 (해운대역 뒤편 5분 거리)

문의접수 051) 746 - 2256, 744-4812
팩     스 051) 741 - 8882
홈페이지 http://www.seon.or.kr

대한불교
조  계  종 주지 능혜

•입  재 : 10월 20일(음9.22) (일) 오전 10시

•회  향 : 10월  22일(음9.24) (화) 오전 11시

•동참금 : 6만원 ( 스님은 무료)

※행사준비 관계로 참가하실 분은 미리 접수바랍니다.

2박 3일 주야용맹정진

•일 시 : 10월 22일(음9.24) (화) 오전 11시

•장 소 : 해운정사 불심인 조사전(佛心印祖師殿)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

A52019년 10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3년시방세계제 1263 호   

禪문화 대중화 원력, 하화중생 터전 닦다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개관… “중생 위한 禪요람으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341년 전 의상대사가 화엄도량으로 문을 연 범

어사가 중생의 마음을 위로하는 새로운 터전인 

‘선문화교육센터’를 개관했다. 범어사는 먼저 개

산대재를 봉행하며 의상대사의 화엄도리를 창건 

의미로 되새겼다. 천년을 넘게 이어온 수행정신

을 이어받아 현대인을 위해 선문화교육센터 문을 

열며,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을 위한 도량으로 도약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0월 2일 범어

사 보제루에서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이어 새롭게 

문을 연 선문화교육센터로 자리를 옮겨 개관식을 

진행했다.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장대비

가 쏟아졌지만 범어사 대중스님과 불자들은 자리

를 떠나지 않고 화엄도량으로 세워진 선문화교육

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개산대재에서는 헌향 및 헌다로 의상대사를 기

리고, 참여한 내빈과 불자들은 범어사 개산의 의

미와 현대인에게 미치는 선 정신의 정수가 소중

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선사이자 범어사 방장인 지유 스님은 “금정산 

아래 의상대사가 세운 범어사는 지금까지 수행처

로서 상구보리 역할을 했다면, 오늘 문을 새롭게 

연 선문화교육센터는 중생에게 선의 도리를 여러 

방편으로 설명하는 하화중생의 장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범어사 개산대재 및 선문화교육센터 개관식에

는 방장 지유 스님, 주지 경선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한국불교문화

사업단장 원경 스님,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 오

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의회 의장, 김석준 부

산시 교육감, 정미영 부산금정구청장 등 사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범어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625~702)가 부처

님의 가피로 왜구를 막고자 하는 염원에서 창건 

된 호국 사찰이다. 창건 이후 선 수행 도량으로 경

허 스님, 성월 스님, 동산 스님 등 수많은 선사들

의 수행처였다. 선찰대본산으로서 한국불교의 선

풍을 이끌어 온 도량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

만 현대인의 힐링 안식처로 발돋움하기엔 장소가 

협소해 법회 및 문화행사 때마다 한계를 직면해

야 했다. 

범어사는 12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시민들과 함

께하는 선문화교육센터 건립을 발원하며 준비했

고, 2014년 전통문화사업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

면서 사업 추진에 활기를 얻었다. 2016년 5월 범

어사 임회에서 추진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종 부

지를 사자암 아래 터로 선정, 설계 용역 입찰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

어갔다. 2017년 2월 5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불사

를 진행했고 이날 개관을 맞았다.

선문화교육센터는 부산 금정구 상마1길 20 일

원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6,077㎡(1,838평), 연면

적 3.513㎡(1,062평)이며 지상 1~2층 4개동(선문

화관, 선문화교육관, 템플스테이관, 다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자부담 선문

화교육센터 28억 원(40%), 템플스테이관 3억7500

만원(15%))이 투입됐다.

선문화관은 1,472.58㎡(445평) 규모로 1층에 세

미나, 연수교육,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결혼식, 전

시회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한 400석 규모의 대강당

이 있으며 2층에는 다용도 문화공간 및  다양한 

차를 시음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된다.

선문화교육관은 1,317.26㎡(398평)이며 1층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과 식당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체계적인 불교 교육 공간으로 집중 활용

되며 2층은 90여 평 규모의 시민선방이 운영될 예

정이다.

템플스테이관은 499㎡(151평)이며 1층은 대방, 

남녀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있고 2층에 화장실이 

구비된 2인실 10개과 대방 등 숙박시설로 구성되

어 있다. 총 1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하여 템플스

테이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관(茶音館)은 50여 평 규모의 다용도 공간

으로 차문화 교육을 비롯해 회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개관을 축하하며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범어사

가 제공할 선문화와 정신은 현대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대독을 통해 “현

대인들은 바쁜 삶속에서 자신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처럼 각박한 환경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바른 정신을 일깨우는 최고의 방책이 

바로 선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2년 7개월 만에 완

공된 선문화교육센터다. 선 수행에 대한 외국인

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현대인들의 마음이 피

폐한 가운데, 범어사는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길

잡이가 될 것이며 시대의 부름에 답을 해 줄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정미영 부산금정구청장도 축사로 

선문화교육센터 불사를 축하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외형적인 불사 완공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선문화의 대중화를 이

끌겠다고 다짐했다. 

경선 스님은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의 해답은 

선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범어사는 선문화관을 

거점으로 부산시민들을 위한 선문화 대중화를 이

끌어 나가겠다”며 “개관식은 외향적인 불사 완수

를 축하하는 자리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

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개관식 후 불사 완공을 축하하는 문화공

연이 펼쳐졌으며 불교문화를 알리는 사진전도 함

께 열렸다.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순으

로 진행됐으며 △감사패 전달 △격려사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됐다. 

범어사가 12년간 숙원사업으로 건립을 발원한 선문화교육센터가 10월 2일 개관했다. 완공된 선문화교육센터의 도량이 장엄하고 웅장하다.

중생 마음 위로하는 공간 불사

선문화관·템플스테이관 비롯

4개동에 수행·편의시설 담아

시민선방과 문화공간 운영 계획

선문화교육센터 개관식에서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관식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우중(雨中)에 진행됐다. 기념테이프 커팅 모습.


